
텍스타일 신상품 개발 사례에서 아쉬운 점들 

 

내년(2003년)에 개최 예정인 일본의 어떤 텍스타일 전시회를 위해 금년 초

여름에 열린 품평회(品評會)에서 20명의 어드바이저(adviser)들은 날카로운 비

평을 하였는데, 이러한 비평사항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

각되어 소개해 본다. 

전체적인 평으로 “이 지방을 대표하는 독특한 얼굴이나, 이 지역 고유의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8개 사의 작품 중에서 옷을 만들어 입어보고 

싶다고 느껴지는 옷감이 없다”, “작품의 색이나 무늬, 배색에 대한 연구·개

발의 흔적이 없다”.  

출품자들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다보니 고객이 원하는 니즈

(needs : 욕구)를 알아내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원사의 소재로 면, 리넨

(linen), 합섬 등이 있지만, 상품에 따라 각 원료의 특성이나 품질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원사의 경우에도 세번수화 시키기도 어렵고 보일(voile)의 장점만을 모방하

려고 하여도 차별화는 쉽지 않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컴팩트·스핀·얀

(compact·spin yarn)은 이미 다른 산지에서 앞서가고 있어 컴팩트·얀 선염사

로 새 상품을 만들어보아도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직물도 평직·능직·주자직 뿐 아니라 도비, 자카드, 이중직, 3중직 등에 

곁들인 여러 변화직이나 다양한 소재의 복합 등과 같이 레퍼터리(repertory : 

연주곡, 출품상품)가 수없이 많을 수 있다. 

가공은 직물의 태나 부드러운 촉감 정도만 차별화 되어 있는데, 선염직물

의 색, 무늬, 배색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정리가공에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현재 선염직물의 정리가공에 있어서 선염 직물은 침염 가공 



공장이나 프린트가공 공장 등과 제휴하여 새로운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것

도 해외와 차별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이름난 어패럴·브랜드·메이커의 셔츠를 보면, 특히 캐주얼·셔츠는 

이탈리아의 셔츠감으로 만든 제품이 의외로 많은데, 이탈리아의 셔츠감이 일

본의 셔츠감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다음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2003년 봄·여름철 상품 중에서 선염 직물의 트렌드를 보면, 소재는 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극세번수 면사와 10수, 12수, 16수, 20수 등의 단사인 

태번수 코우머사가 주목을 끌고 있으며, 강연사는 많은 직물에서 기본이 될 

것 같다. 리넨에서는, 북부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아이리시·리넨(Irish linen)

의 세번수 선염사가 각종 부인용 드레스 등에서 하나의 트렌드를 이루고 있

는 것 같다. 

견방사(絹紡絲)와 다른 섬유와 복합된 소재도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가공

에 어려움이 있어 쉽게 상품화하기 어려울 것 같으며, 텐셀도 A-100 타입, A-

200타입의 선염사가 독특한 기획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직에서는 얇은 2중직물, 3중직물이 있는데, 체크무늬나 세번수의 선염사

로 두 가지 색의 실을 교대로 배열한 경사로 줄무늬, 체크무늬, 변화 조직을 

섞어 평직을 짜기도 하는 매드라스(Madras)와 같은 무늬가 돋보이며, 스트라

이프(stripe)무늬는 시들한 것 같다. 

그 밖에 신상품 개발에의 힌트(hint)를 하나 제시하면 모(毛)선염사는, 모의 

원가가 너무 비싸 면을 이용한 면(綿)선염 장식사를 사용하면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만한 아이디어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섬유산지에서 개발한 선염직물들을 모방만 하고 

있어서는 고유의 독자적인 신상품으로 밝은 앞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